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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업무정지) 사태로 일

부 국립공원 관리국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공원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남성이 마운트후드 국유

림을 청소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소에 대

한 대가 28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 한 여성이“내 남편 댄이 쓰레기 더미

에 방치된 마운트후드 국유림 화장실을 청소했다.”

며“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가를 청구했다.”는 글을 남

겼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로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중단해 대신 일 한 것이다.

뛰어난 미용 실력을 인

정받아 정식 미용사로 활

동 중인 6살 소년이 화제

이다.

지난 19일, 중국 사우

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수

이닝에 사는 6살 장훙치

는 2년 전, 미용실을 운

영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홍치는 

빠른 속도로 미용 기술을 익혀나갔다. 그리고 2년 만에 

혼자서도 고객 응대가 가능할 정도로 성장해 부모님의 

어엿한 동료가 되었다.

이후 훙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맞춤 스타일

트럼프에 28달러 청구한 남자의 사연

중국을 사로 잡은 6살배기 미용사

해당 여성은 청소 전후의 사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에게 전한 인보이스도 함께 게재했다. 그녀의 남편이 청

소의 대가로 청구한 금액은 28달러였다.

한편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시작된 연방정

부의 셧다운으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19개 박물관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요

세미티 국립공원도 일부 운영을 중단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는 관광객 센터,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숙박과 식사, 요세미티 밸리 셔틀 등

의 서비스는 계속해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국경장벽을 예산을 돌루싼 백악관과 민

주당의 입장차는 아직까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유통기업 마크앤스펜서(M&S)가 

화장지 때문에 난데없는 보이콧에 휘말렸다. 

22일 영국매체 메트로에 따르면 논란은 한 무

슬림 남성이 인터넷에“M&S 화장지에 알라가 새

겨져 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남

성은 M&S의 알로에 베라 3겹 화장지 엠보싱(사

진 안 점선)이 알라를 뜻하는 아랍어라고 주장했

다. 그는“형제자매들이여 M&S 보이콧 하자, 매

일 변기에서 쓰는 화장지에 어떻게 알라의 이름

을 새길 수 있는가!”라며 불매를 부추겼다.

　

M&S는 트위터를 통해“해당 엠보싱은 알로에

베라의 잎을 형상화한 문양일 뿐”이라고 일축했

다. 그러나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많은 무슬림

이 남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무슬림은 #보

이콧마크앤스펜서 라는 해시태그를 전파하고 있

으며, 어느 유튜브 이용자는“M&S 수준이 이렇

게 낮을 줄 몰랐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

판했다. 

　

사미라 악타르라는 이름의 무슬림은 페이스북

에 영상 캡처본을 공유하며“정말 역겹다. 많은 

무슬림에게 혼란과 슬픔을 줬다. 알로에베라 잎

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M&S의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청원사이트(change.org)

에는 해당 화장지의 엠보싱을 교체해달라는 청

원도 등장했다. 무사 아메드는“우리 알라신을 모

욕하는 비열한 행동”이라며 서명에 동참했다.

이슬람교도들의 불매운동은 나이키도 피해가

지 못했다. 지난 1997년 나이키 운동화의 불꽃 

모양 로고가 아랍어로 알라를 뜻한다는 무슬림

들의 주장에 나이키는 결국 해당 운동화의 생산

을 중단한 바 있다. 

무슬림들이 화장지 
불매 운동 벌이는 까닭

을 제공하며 실력을 뽐

냈다. 가위, 빗, 드라이

기 등 다양한 도구를 자

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도 식은 죽 먹기가 되었

다. 심지어 스스로 머리

를 자르고 다듬는‘셀프 

미용’도 척척 해내며 또

래 중 단연 뛰어난 미용

사임을 증명했다.

현재 중국판 유튜브라 

불리는‘콰이쇼우’에 공개된 훙치의 영상은 150만 팔

로워를 모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누리꾼들은“나는 4살 때‘머리카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있었는데 대단하다.”,“나도 예

약해서 훙치의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며 칭찬을 이

어가고 있다.

▲ 트위터에 올라온 청소 전(왼쪽), 후(가운데)사진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인보이스(오른쪽 사진)


